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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내용

- 세계화는 모든 종류의 사업들의 외부 자원 활용 및 외주 제작을 부추기며 

일자리를 위한 해외로의 이동과 이러한 결과로 비용 절감의 숙제도 떠 않

고 있음. 이러한 결과로 영국의 제작자들은 지난 20여 년간 그 수가 눈에 

띄게 줄어들었음. 한편 최근에는 해외에서의 근무 환경에서 민족적인 갈등

문제는 물론이며 이외에 전 지구적 환경변화, 세계인구 증가, 정치적 불안

감 그리고 경제위기 등이 상품들이 어디에서 제작되었는지에 대한 생각들

을 하게끔 만들고 있음.

- 요식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음식 재료 구입 선호

와 질 좋은 슈퍼마켓 물건 찾기 그리고 유기농 제품에 대한 선호 등을 부

추기고 있음. 최근에 환경, 음식 및 농촌부 장관인  Caroline Spelman씨는 

내각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각 부서에 조달되는 음식은 반드시 영국 

제품 표준치에 적합한 것들이어야 한다고 언급함.

- 패션 산업계에서 우리의 옷들의 출처는 음식과 유사한 범주에 속함. 값싸

고, 수준이하의 디자인 의류, 저조한 질 등 해외에로 부터의 비윤리적인 작

업 표준 의류들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안들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브랜드 

선택에 있어 상당히 차별적인 구매행태를 불러일으킴. 현재 메이드 인 브



리튼의 꼬리표는 좀더 윤리적이며 환경 이슈에 민감하며 트렌드를 쫓는 소

비자들에게 강력한 브랜딩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.

- 그러나 이처럼 영국 중심 소비자 운동에 가구, 세라믹, 글라스 및 전자제품 

등은 어떤 위치에 있나? 우리가 덴마크산 베이컨의 구입을 절제하고 제철 

음식을 먹고 하이 스트리트에 있는 한번 빨면 너덜거리는 싸구려 의류 구

매를 피하는 반면 우리는 우리의 진공청소기와 케틀, 식탁 그리고 식탁용 

집기 등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일까?

- 안전 법을 통과했는지에 대한 여부에만 우리는 관심이 있으며 소비자들이 

스타일 때문에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것이 어디에서 만들어 졌

는지에 대한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. 다만 소비자들은 영국에서 제품

이 만들어 지기를 바라지만 이것은 말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비

자들 자신도 절감하고 있다고 Alan Cansfield씨는 언급함.

- Brahm Interiors의 창업자 Pierre Brahm씨는 가구 하나를 주문 제작하거나 

구입하는 것 그리고 장식품을 사거나 주문하는 모든 것은 영국 경제를 살

리는 길이 될 것이라 언급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역 상품 구매가 

영국의 목공 기술자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길이 될 것이라 설명하면서 

내 고장 우리 농산품의 수요는 부축이면서 영국산 가구 구매의 운동은 펼

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던짐.

- 디자인 산업계의 많은 사업체들에게 있어 극동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

표준에 대한 불만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. 유명한 영국의 도자기 업체 

Portmerion은 대다수의 제품을 여전히 영국의 Stoke-on-Trent 공장에서 직

접 생산하고 있음.

- 이 업계의 많은 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비용 절감을 대부분 시도

하고 있다고 Portmerion의 Carol Wright씨가 언급함. Wright 씨는 계속해

서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소비자들의 흥미를 돋우는데 실패

하게 될 것이라 경고하면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추세가 디자인 시장에 엄

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임.

- 한편 Gtech의 창업자 Nick Grey씨는 혁기적인 바닥 청소 문제 해결 제품

을 만든 영국 디자인회사는 경우는 Portmerion의 예와 좀 다른 스토리를 

가지고 있다고 언급함. 그는 영국의 두 디자인 회사들이 현재 난황을 겪고 

있다고 전하면서 이들이 중국에서 생산단가 증가로 인해 회사 문을 닫아야 



할 처지에 놓여 있으며 지금 현재 영국으로의 귀환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

면서 이들을 후원할 산업기반이 영국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그래서 

영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함.

- 디자인 위원회의 상임이사인 David Kester씨는 긍정적인 견해를 들고 나왔

는데 그것은 영국의 디자인 산업이 지난 5년간 상당한 성장세를 보여 왔으

며 지난 해 대비 15% 증가한 £15bn 상당을 영국 경제에 안겨다 주고 있다

고 언급함. 또한 그는 디자이너의 수도 상당히 증가했으며 지금 현재 영국 

내에서 232,000의 디자이너가 활약하고 있으며 2005년에 대비해 30% 증가

함. 국제시장에서도 영국의 디자이너들은 가장 혁신적이며 창의적인 작업

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더하여 가고 있다고 덧붙임.

- 어떤 사람들은 영국제품 구매(Buying British)는 영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

재배된 식료품을 사기 위한 여력을 지닌 중산층의 전유물이라 말함. 그러

나 이것도 변화하고 있다고 Kester씨는 말함. 그에 따르면 중국은 'Made

in China'에서 'Designed in China' 경제 체제로 전환을 꾀하고 있으며 인

디아및 여타 개발도상국들도 이것을 따라 하고 있다고 함.

- 디자이너들은 그들이 만들어 내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가 상승하여 마진

을 높이기를 바라고 있다고 Kester씨는 언급하면서 영국제품 구매는 분명

히 우리의 경제에 보탬이 될 뿐 아니라 영국의 뛰어난 재주를 가진 인력의 

배출하며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을 키워나가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 

예견함. 끝으로 그는 개발도상국들이 우리의 뒤를 쫓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

너무 늦기 전에 우리의 의복, 음식 그리고 디자인의 가치를 높여야 할 것

이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산업 유산, 자원, 그리고 풍부한 재능에 감사해애 

할 것이라 언급함.


